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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6월 평가원 22~2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 황황(十載遑遑)* 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뇨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한거십팔곡」-

* 십재 황황 :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치군택민 :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풂.

* 조월경운 :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갊.

(나)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릅*

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

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쓰기에

겨릅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

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

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

고 생각하지는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

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릅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

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

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

지만 또한얻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

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

하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

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

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

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

처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겨릅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

가 바로 삼계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

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담

하게 한 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

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

일 뿐이리라.

맹자는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극은 “궁

할 때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하였다.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

고, 또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

다.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

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

익한 말을했음을 드러낸다.

-김낙행,「기취서행」-

* 겨릅 : 껍질을 벗긴 삼대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금증을 드

러내고 있다.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

기하고 있다.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

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B]

[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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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

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

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

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

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

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

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

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는 겨릅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

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③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

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⑤ 글쓴이는 겨릅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

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

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

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

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

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

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

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

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

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

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

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